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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요 대한민국’ 참여 경북 업체 매출, 전년비 82% 성장

2020. 10. 16. 서울 — 쿠팡과 함께한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을
비껴갔다. 2020년 상반기 전체 소상공인 매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쿠팡과 거래하는 경북
지역 영세 소상공인이 전년대비 82% 성장했다. 코로나19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쿠팡을 통한 온라인 진출이 성장을 견인했
다는 설명이다.

쿠팡과 경상북도는 지난 4월부터 다양한 행사를 열고 경북 지역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해왔다. 지난 4월에는 ‘힘내
요 대한민국’ 1차 기획전을, 5월에는 ‘힘내요 대한민국, 경북 세일 페스타’ 기획전을 진행했다. 6월부터는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
획전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2차 기획전에서는 연말까지 경북 지역 149개 중소상공인의 2,400여 개 상품이 전국의 고객에게 소개
될 예정이다.

쿠팡과 경상북도는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에 각 12억원씩 총 24억원을 투입했다. 경상북도의 예산은 즉시 할인 혜택 제공에, 쿠팡의 예산은 마케팅 및 광고
에 사용된다.

이밖에 쿠팡은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상품 품평회 및 쿠팡 셀러 아카데미’를 열기도 했다. 지난 9월
24일 열린 이 행사는 쿠팡 입점을 희망하는 경북 소재 중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행사로 쿠팡 입점 안내와
온라인 판매 마케팅 특강은 물론 쿠팡 로켓배송 입점 방법과 마케팅, 상품 홍보, 상품검색 등 온라인 판매의 노하우를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쿠팡과 경상북도의 지원은 경북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 청도의 과일 업체인 ‘엘푸드’는 로켓프레시 배송을 통해 쿠팡 입점 4개월 만에 월 매출이 10배 넘게 올랐다. 포항시 수산
진흥과 역시 코로나19로 30톤에서 1톤으로 감소한 강도다리 출하량이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무침회와 물회가 인기를 끌면서 출하량이 전년을 뛰어넘었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쿠팡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전국의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
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5468/


한편, 쿠팡은
지난 9월 ‘2020힘내요 대한민국 리포트’를 발행해, 쿠팡과 지역상생의 결과를 조명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상반기 쿠팡과 협력한
판매자의 매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의 평균 매출 성장률이 서울경기 지역보다 1.6배 높았다. 쿠팡과
거래하는 연매출 3억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지역별 매출 성장률 역시 평균 100%를 웃돌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도 영세 상인들
이 쿠팡을
통해 디지털 진출에 성공하고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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